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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국 FTA 체결로 중국 곶감이 국내시장으로 유입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감의 우수한 품질과 안정적인 생산 및 수출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감 생산에

피해를 주는 탄저병과 둥근무늬낙엽병의 병 발생시기와 최대 발생시기가 변화하고 있어 적기방제를

하지 못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병발생에 대한 기상학적인 분석을 통해

특징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기상학적인 분석을 위해 감 생산지역인 상주시 3개 포장에 AWS를

설치하고, 탄저병 분생포자, 둥근무늬낙엽병 자낭포자, 그리고 각각의 발병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탄저병과 둥근무늬낙엽병 발병은 탄저병 분생포자와 둥근무늬낙엽병 자낭포자의 관측시

기로 결정된다. 탄저병은 분생포자 비산 후 7~10일의 잠복기를 거친 후 발병되며, 둥근무늬낙엽병은

자낭포자 비산 후 약 90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한다. 발병조건의 기상학적인 요건으로 온도, 습도, 

강수량, 풍속에 대한 상관성 분석을 하였다. 탄저병 분생포자와 둥근무늬낙엽병 자낭포자는 기상요건

중에 강수량과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분생포자와

자낭포자는 급격이 관측되는 수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탄저병과 둥근무늬낙엽병 발병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분생포자와 자낭포자 비산 후, 일정한 온도 조건과 습도 조건을 갖추게 되면 발병을

하게 된다. 반면, 분석한 기상요건 중 풍속과 발병과의 상관성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 올해까지 떫은감

에서 발병하는 탄저병과 둥근무늬낙엽병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 후 발병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 

이를 활용하면 적기에 방제를 하여 더 좋은 품질의 감을 생산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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